
녹색화학포럼 10월28일 창립행사

화학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미래의 녹색화학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녹색화학포럼이 창립된다.

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월28일 16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경부, 화학산업계, 화학분야 R&D 및 관련학회

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화학포럼 창립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녹색화학포럼은 김기현 의원과 허원준 화학산업연합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화학산업계, 화학분야 R&D

기관 및 학회, 지경부, 울산광역시 및 관련 지자체 등 19개 기관 대표가 정책위원으로 참여했으며, 화학분야

R&D와 산 학협력의 주요 창구인 한국화학연구원이 사무국을 맡는다.

녹색화학포럼은 ▲석유화학산업 구조 고도화 ▲정밀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▲바이오화학 신규산업 창출을

위한 다양한 이슈 토론과 정책 대안을 통해 화학산업을 신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

위해 마련됐다.

김기현 의원은 “국내 화학산업은 해외 기술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”며 “녹

색화학포럼은 기존 석유화학은 물론 바이오화학, 정밀화학까지 고부가가치 녹색화학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크

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화학산업의 시발점이었던 울산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화학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 구체적이고 지

속적인 정책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녹색화학포럼 창립 행사 후에는 제1회 화학산업의 날 행사가 열려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와 경제발전을

이끌며 세계 6위의 화학강국으로 발전시킨 화학산업을 기념하고 녹색 화학강국으로의 재도약 의지를 다지는

자리를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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